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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개황

일

반

위       치

면       적

기       후

인       구

수       도

민       족

언       어

종       교

：남미 중부 및 동부

：8,515천 km
2
 (한반도의 38배)

：열대 (북부), 아열대 (중부), 온대 (남부)

：190.7백만 명 (’10)

：Brasilia (3.8백만 명)

：백인 (54%), 물라토 (39%), 흑인 (6%) 

：포르투갈어

：가톨릭 (74%), 기독교 (15%)

정

치

독  립   일

정 치 체 제

국 가 원 수

의       회

주 요 정 당

국제기구가입

：1822. 9. 7. (포르투갈)

：대통령중심제 (연방공화제)

：Dilma Rousseff 대통령

：양원제 (상원 81석, 하원 513석)

：자유전선당 (PFL), 사회민주당 (PSDB), 노동자당 (PT)

：UN, WTO, IMF, IBRD, IFC, IDA, IDB, OAS, MERCOSUR, AfDB, BIS 등

경

제

화 폐 단 위

회 계 연 도

산 업 구 조

주 요 수 출 품

주 요 수 입 품

주요부존자원

경 제 적 강 점

경 제 적 약 점

：Real (R)

：1. 1. ~ 12. 31.

：(’10) 서비스업 67.5%, 제조업 26.4%, 농업 6.1% 

：(’10) 운송장비, 대두, 커피, 자동차

：(’10) 기계, 전자 및 운송기기, 원유, 화학제품

：철광석, 임산자원, 보크사이트, 석유

：부존자원 풍부

：과중한 외채부담, 높은 실업률

2 주요 사회 ․ 개발지표
평 균 수 명 73세 (’09) 1 인 당 G N I 8,070달러 (’09)

절 대 빈 곤 계 층 비 율 21% (’09) 1 인 당  C O 2  방 출 량 1,940kg (’07)

이동통신가입자수 (백명당)  90명 (’09) 도 로 포 장 률 6% (’00)

인터넷사용자수 (백명당) 39명 (’09)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환산) 1,294kg (’08)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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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e 2011f

국
내
경
제

G D P 억달러 13,663 16,526 15,945 20,879 25,390

1 인 당  G D P 달러 7,281 8,716 8,327 10,800 13,020

경 제 성 장 률 % 6.1 5.2 -0.7 7.5 4.0

산업생산증가율 % 5.9 2.9 -7.3 10.5 4.0

국내총투자/GDP % 17.4 19.1 16.9 18.4 19.2

실 업 률 % 9.3 7.9 8.1 6.7 6.1

재 정 수 지 / G D P % -2.8 -2.0 -3.4 -2.1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5.7 4.9 5.0 6.7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R 1.95 1.83 2.00 1.76 1.59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551 -28,192 -24,302 -47,365 -68,357

    경상수지/GDP 0.1 -1.7 -1.5 -2.3 -2.7

  상  품  수  지 〃 40,031 24,836 25,290 20,221 17,156

    상품수지/GDP 2.9 1.5 1.6 1.0 0.7

    수  출 〃 160,649 197,943 152,995 201,915 253,724

    수  입 〃 120,618 173,107 127,705 181,694 236,568

  서 비 스 수 지 〃 -13,219 -16,689 -19,246 -30,807 -36,533

    수 입 (Credit) 23,954 30,451 27,728 31,821 38,013

    지 급 (Debit) 37,173 47,140 46,974 62,628 74,546

자 본 수 지 〃 89,086 29,352 71,289 ‥ ‥

    F D I 순유입 27,518 24,601 36,032 36,919 43,000

외 환 보 유 액 〃 179,433 192,844 237,364 287,056 355,351

외
채
현
황

총 외 채 잔 액 〃 282,270 307,310 361,560 460,000 480,100

  단  기  외  채 〃 53,639 49,906 71,931 95,341 ‥

총외채잔액/GDP % 20.5 18.5 22.6 22.0 18.9

외채상환액/총수출 % 41.3 23.1 32.1 25.0 23.4

4 주요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추이
평가기관 2008 2009 2010 2011

한국수출입은행 B2 B2 B2 B2

O E C D 3 3 3 3

S & P BBB- BBB- BBB- BBB-

M o o d y ' s Ba1 Baa3 Baa3 Baa2

F i t c h BBB- 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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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주요협정체결
무역협정 (’63), 문화협정 (’66), 이중과세방지협정 (’89), 과학기술협력협정 (’91), 

투자보장협정 (’95), 범죄인인도조약 (’95), 관광협력협정 (’96), 사증면제협정 (’01),

형사사법공조조약 (’02), 국방협력협정 (’06)

가. 양국간 무역 현황
 ∙ 연도별 수출입규모

)구 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 품목
수  출 5,926 5,311 7,753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수  입 4,380 3,744 4,712 철광, 강반 및 철강제품, 식물성물질

 ∙ 주요 수출입품목
순
위 품 목 명 수 출 (백만 달러) 순

위 품 목 명 수 입 (백만 달러)
2009 2010 2009 2010

1 자 동 차 1,278 2,114 1 철 광 1,078 1,801

2 무 선 통 신 기 기 1,056 977 2 강 반 및 철 강 제 품 479 735

3 평 판 디 스 플 레 이 270 497 3 식 물 성 물 질 563 377

나. 양국간 직접투자 규모
구 분 (천 달러) 2008 2009 2010 누  계
한국 → 브라질

브라질 → 한국

635,089

-

131,531

222

1,053,960

30,139

2,685,758

42,458

다. EDCF 지원현황
사  업  명 승 인 승인금액 (백만 달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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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상황 및 국제관계
• 정치상황

▶ 2010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후보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1년 1월 취임하였음.

▶ 지우마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각료 중 다수를 유임시키는 등 룰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관계
▶ 중남미 정치·경제 통합 및 역내 주도권 강화를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남아공, 인도 등과 연대하여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자주적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있음.

▶ 과거 미국과 EU에 편중되었던 통상관계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인적교류, 투자유치단 파견, 교역증대 활동 등 경협 확대 노력을 강화 중임.

7 국내경제 및 대외거래 동향
• 국내경제

▶ 브라질은 2007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책(PAC)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고도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0.7%)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에는 대선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7.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대외거래
▶ 헤알화 평가절하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3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외국인기업의 배당송금 증가로 소득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예 따라 2008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최근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 수출호조 및 FDI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2010년 말 2,8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공공투자 등 정부 지출 확대로 총외채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월드컵과 올림픽 

관련 재정지출로 향후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